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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종 15종 이상으로 확대
- 인증 직불제, 판매실적 기준으로 직불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화)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 원 늘어난 41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에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원 대상 어종을 4개 어종(넙치, 돔, 볼락, 가자미)에서

숭어, 능성어 등을 포함한 약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양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넙치 등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직불제는 그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ha)에 비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양식어가는 2025년 1월 6일(월)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금)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제도 개선과

직불금 규모 확대를 통해 2025년에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630)

양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우진 (044-200-5631)

 



참고  ‘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주요 내용


